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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 PR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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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blic Relations Policy Studies on Recovered Confidence of the 

People for a Nuclear Power Plant

Seung-Yeob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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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을 위한 홍보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
존에 여론조사와 2차 자료를 검토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 홍보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원전에 대한 경제성
/안전성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둘째, 원전 신뢰성 강화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끝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장기적 이미지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원자력 발전, 신뢰감 회복, 소통전략, 홍보정책

Abstract  This study were proposed for the promotion policy on public confidence in nuclear power recovery 
schemes. To this end, the existing survey and secondary data review and public distrust of nuclear power plant 
safety issues were raised. In addition, the meta-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nuclear power plants recovered three major policy presented. First, the nuclear power plant for the 
economical / safety communication strategy, short term / long term in terms proposed. Second, strengthen the 
nuclear power plant reliability and short-term communication strategy / long term in terms proposed. Finally, 
Korea Hydro & Nuclear Power's long-term image building measures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Korea's 
nuclear power plants to increase confidence in the effect is expected to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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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1.1 국내의 원전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재 21기의 원 을 가동 이며 2011년 

말 기 으로 력설비의 23.6%, 발 량의 31.2%의 비  

차지하고 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응, 안정  력공

선 확보 등 우리나라의 에 지수 환경을 고려할 때, 

원 의 일정비  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  운 기수  설비용량 기  세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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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용률 기  세계 4 의 원  운 국이며 세계 

6번째 원 수출국이 되었다. 원 은 고도기술 집약의 결

정체로서 원  수출은 우리나라 산업 ·기술  역량을 

인정받는 주요한 계기이자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

은 자명한 사명한 사실이 되고 있다. 원 의 경제  가치

를 살펴보면, UAE원 (APR1400 4기) 수주 액 200억불

은 NF소나타 100만 , 30만톤  유조선 180척의 수출

액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국내 원

은 지속 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자립  선진화를 추

진해온 결과, 재 기술자립 95%를 달성하 고 2012년 

말까지 100% 완료 정으로 알려져 있다. 

1.2 원전운영 환경변화   

국민 다수가 원 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일본원 사고를 계기로 안 성에 한 불안감이 증 되

고 있는 것이 실이다. 국내 원 에 한 불안감에 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2012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원 의 필요성에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89.9%

가 필요하다는 ( 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와 

65.9%(동아일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국내원 의 안 성에 해 어떻게 생각하

느냐는 질문에 해 35.2%(동아일보)만이 안 하다는 응

답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나

라 국민들은 원 의 필요성에 해 높은 공감 를 형성

하고 있으나, 원 의 안 에 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원  폐쇄 시 기요  40% 인상이 상되나, 국민 

다수가 기요  인상에 해 여론조사결과 부정 인 입

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론조사 결과 

기요  10%이상 인상 불가 응답자 비율을 보면, 79.7%

(조선일보), 75.1%( 경제연구원), 79.9%(한국원자력

문화재단)로 나타나 80%가까운 국민들이 10%이상의 

기요  이상에 해 부정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력수 불안 시 연속  발 정지, 납품

비리 사건 등으로 원 에 한 언론  국민들의 심이 

크게 증 되고 있다. 

‘07년 이후 원 의 발 정지 건수는 지속 으로 감소

하 으나(’10년 2건으로 최소 기록), ’11년 7건이 발생하

여 증가추세에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원

의 발 정지에 따른 최 의 기공  불안사태를 겪으면

서 원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실이다. 한 

원  안 운 과 직  련성이 낮은 시운  원 의 

가동정지에 해서도 과도한 심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

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1호기 사건에 한 조직  은

폐 시도로 인해 원 운 의 투명성에 한 국민 불신과 

안 에 한 불안감이 증 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한, 한수원의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하 다. 한수원 내부

자와 공모하여 재생품을 신품으로 납품하는 조직  비리

사건과 공  횡령사건 발생하여 불신의 증폭되는 결과를 

래하 다. 특히 원  부품에 한 납품비리 사건은 원

 안 에 한 국민 신뢰도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단된다. 따라서 원 의 안 운 에 한 국민인

식 제고  국민 신뢰 회복을 한 소통 략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3. 이론적 배경과 선행문헌 분석

3.1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3.1.1 주관적 / 객관적 위험인식

험의 다양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일반 으로 

험은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은 있

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9]. 즉, 의사결정 이

론에서는 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하고 있다. 험 하의 

의사결정(decision under risk)은 알려  확률조건 하에

서의 의사결정으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decision 

under uncertainty)은 정확한 확률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의사결정으로 구분된다[18]. 험은 과학기술의 발 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험이 존재하는 

경우,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결

과를 가져올 무언가가 존재한다. 험은 노출의 자발성, 

피해의 심각성, 험 효과의 발 시기, 노출 유형, 통제가

능성, 친숙성, 이익, 행 의 필요성 등의 특성에 따라 구

분되기도 한다[14][4][12]. 

험인식을 험과학에서는 주  험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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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 , 험의 주  은 험

의 개인의 주 인 평가에 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은  심리측정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객 으로 동일한 정도의 험도 사람마다 주

으로 다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에서 기반을 두고 있으며, 

험개념에 한 주 이고 가치평가 인 속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험은 정신

인 구성물이며, 주  험은 험 는 주장된 험

의 심각성에 한 개인의 체 인 평가로 정의될 수 있

다. 이러한 험에 한 개인의 주  평가는 일반 으

로 ‘ 험인식(risk perception)’이라고 한다. 표 으로 

험인식은 두려움, 통제감, 심각성, 친숙함, 인식된 혜택, 

신념 등의 인식된 험 특성들에 의해 큰 향을 받는다

고 알려져 있다[3][12]. 최근에는 험인식이 단순히 감각

 인지의 문제로 국한하여 생각되기 보다는 태도와 기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13]. 

이에 반해 객  에서의 험은 험의 발생가

능성이나 확률을 의미한다. 즉, 이 견해에 의하면, 험을 

사상자의 수나 물  피해규모와 같은 물질  차원에서 

근한다[1]. 표 으로 과학자나 문기술인 등은 이러

한 객  에서 험을 사고의 실제 발생확률에 따

라 평가한다. 이들은 각종 험들을 계량화할 수 있다고 

단하며, 한 일반화할 수 있는 험수 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4]. 컨  원자력 폐기물을 지하에 매

장해서 처리할 때 안 에 한 객 인 확률과 지상 

장고에 유지할 때 객 인 안  확률을 계산하여 비교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을 표명하는 학자들

에게 주  험은 비합리 이며 지식의 부족에서 래

되는 오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원 에 한 국민들의 험인식에 한 주  견해

에서 발 될 수 있는 막연하고 주 인 험인식에 

한 문제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다. 

3.1.2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원자력의 험인식에 한 연구는 험의 주  

근을 지향하는 심리측정 패러다임 연구자들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8][4]. 원자력에 한 험인식은 사람들

이 다양한 원자력 기술과 그에 수반되는 잠재 으로 

험한 활동들에 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요한 지표이다. 사람들마다 상이한 사회 , 심리 , 문

화 인 요인들에 의해 원자력 기술과 시설에 한 험

인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

력에 한 의 험인식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

을 보인다. 

첫째, 일반인들은 원자력의 험성을 여타 활동이나 

기술들에 의한 험과는 질 으로 다르게 인식한다고 한

다[5]. 핵무기, 원자력발 소,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의 

원자력 기술들은 다른 험 요인들에 비해 잠재  험

이 훨씬 큰 것으로 인식한다[3][141][4]. 특히 원자력 

련 기술들은 통제 불가능하며, 특히 재앙이나 재난의 

가능성이 있으며, 험의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우며, 

험에 한 노출이 비자발 이고, 험의 결과가 지연되

어 나타나며, 그 피해가 후속 세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특성이 있다[3][14][5][4].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원자력은 공포의 상이다. 더욱이 방사능처럼 특별한 

문지식이나 장비 없이는 이해나 탐지가 곤란하다고 느

낄수록 통제 불가능성에 한 환상은 증폭된다[14]. 한 

사람들은 방사능 오염과 같은 매우 나쁜 결과가 기 되

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낄 때 더

욱 험하다고 느낀다. 

둘째, 원자력에 한 험인식은 체르노빌 원 사고와 

일본의 원 사고와 같은 강력하고 부정 인 이미지들에 

의한 인지  고정과 이후에 불충분한 조정이 뒤따르는 

특성이 있다[7]. 원자력 련 기술이나 시설이 정상 으

로 작동하고 리된다는 정보보다는 체르노빌 원  사고

와 같은 재난이나 한 사고들에 한 정보가 

의 험인식에 더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형 사고들

은 그 빈도가 매우 낮지만,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해당 

기술에는 비정상 인 험이 존재한다는 강한 신호

(signal)를 만들어내고[14], 이러한 신호는 사람들에게 부

정 인 이미지와 인식을 고착시키며, 최종 으로는 원자

력 련 기술에 한 낙인화를 래하기도 한다[10]. 

셋째, 원자력은 주  험과 객  험 확률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역이다. 원자력 시설이 기술

공학 으로 상당한 안 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11], 원자력의 험에 한 의 인식과 수용성은 

과학 이고 기술 인 평가에 의해 특별한 향을 받지 

않는다[15]. 즉, 가장 표 인 사례로는 지난 30년간 원

자력 발 소에서 나온 방사능폐기물의 처리장 건설을 둘

러싼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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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폐기물 처리장에 한 들의 험인식을 개선하기 

해 정부와 문가들은 처리시설의 안 성을 입증하는 

다양한 과학  증거와 자료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험인식을 개선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 다. 원자력 에 지 자체에 한 정 인 평가가 

원형 그 로 원자력의 험성 평가로 연결되고 있지 못

한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원자력의 응용분야에 따라 일반인의 험인식 

수 은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핵무기, 방사능폐기물 처

리장, 원자력 발 소, 방사선 치료장비, X-선 등 원자력 

기술이 용되는 분야에 따라 험인식의 정도가 큰 차

이를 보인다. 컨 ,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은 방사선치료 

장비에 비해 훨씬 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차이

는 험의 리능력에 한 믿음과도 한 련이 있

다[15]. 동일한 방사능 활용 기술이라도 X-선과 같이 의

학 인 기술에 한 험 리 능력의 신뢰도는 높다. 그

러나 방사능 기술이 용된 산업화학 물질에 한 험

리 능력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상당한 험

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련 의학기술을 리하는 의사와 

의료기 에 한 믿음은 의료분야에서 방사능 기술에 

한 수용성 증 로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원자력의 험인식은 상이한 집단에서 상이하

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인구통계  변수들인 성별, 결

혼여부, 연령, 학력 등이 원자력의 험인식과 원자력 시

설의 지역 수용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요한 변수들이다

[3]. 남성보다 여성이[13], 소득이 낮은 계층이  높은 계층

보다는 원자력에 해 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한 자녀를 둔 기혼자들이 자녀가 없는 사

람들이나 미혼자에 비해 험에 해 회피 이다[3]. 일

반인과 문가의 험인식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반

인들이 문가에 비해 원자력 련 험을 더 크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11]. 심지어 문가들 사이에서

도 학문  배경에 따라 원자력 폐기물에 한 인식에 커

다란 차이가 존재한다[2].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주 인 원자력에 한 험

인식 즉 원자력발 의 안 에 한 불신감 인식을 감소

시키기 한 목 에서 연구를 출발하 다. 이러한 본 연

구목 을 달성하기 해 기존의 원자력발 의 안 에 

한 불신감 는 험인식을 제시하는 선행연구와 조사결

과를 상으로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연

구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 다. 특

히,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 발 의 안 에 한 막연한 주

 불신감을 회복하기 해 기존의 통매체 뿐 아니

라 뉴 미디어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자력 발 의 안 에 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략은 

단기 인 차원과 장기 인 차원에서 세분화하여 제시하

다.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 략과 국민인식 환을 

한 마  략은 원자력 련 기 들이 국민 원자력 

발 의 안 에 한 불신인식을 신뢰감으로 환시키는

데 활용 가능할 것이다. 

4.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 에 해 국민의 인식을 알아

볼 수 있는 최근의 2차 자료를 상으로 하 다. 특히, 원

자력발 에 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최근 2개 자료를 

으로 활용하 다. 즉,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주)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국조사와 원  인근지역

조사를 지속 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가장 최근 2012년 

5월에 “2012년 5월 원자력 국민인식 추이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조사내용을 활용하 다[16]. 한, (주)한국수

력원자력은 LOYCE CONSULTING[17]에 의뢰하여 한

국수력원자력에 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  인식 정도

를 측정하여, 향후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지도 향상과 이

미지 제고를 한 홍보활동 략 수립의 기 자료를 확

보하기 한 목 으로 2011년 10월 “2011년도 한국수력

원자력 기업이미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실시하 으며, 해

당 조사보고서 내용을 활용하 다.  그밖에, 고리 1호기 

력공 단사건 계기 원 운  개선 종합 책(지식경

제부, 2012년 4월)을 참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2차 자료를 활용한 메타분석방

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메타분석법은 개별연

구들의 결과물을 다시 재분석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연

구주제로 실시된 개별연구들을 다시 통계 으로 통합하

는 방법이다. 동일한 연구문제에 한 된 연구결과

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는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문헌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  견해에 따른 연구의 편 성을 

극복하고 선행연구결과들을 객 으로 요약하기 한 

것으로 사용된다. 즉, 메타분석(meta-analysis)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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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문헌연구는 크게 정량 근

과 정성 근으로 나  수 있는데, 메타분석은 정량 근

으로, 실증연구 결과를 일정 기 에 따라 수집한 후 통계 

차를 거쳐 효과크기의 평균과 신뢰구간을 구하고 수집

한 효과크기가 동질 인지 이질 인지 그 여부를 이질성 

검정을 통해 분석한다.

1970년  반 이후 교육심리학에서 시작된 메타분석

은 이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문헌연구 수단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 구체 인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하나는 Hedges-Olkin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Hunter-Schmidt방법이다( 키백과). 본 연구자는 한국 

원자력 발 과 련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기존의 자

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통 략을 제안하기 한 목 에

서 메타분석이 하다고 단하 다. 

  

5.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 

   PR정책 제언

5.1 원전 경제성 / 안전성 인식관련 소통전략

원 의 경제성과 안 성에 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

이기 한 단기 인 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  방송사와 연계하여 원 의 경제성(강 )과 안 성

을 부각시키는 외국 사례 TV 로그램을 발굴하여 국민

들에게 방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원 이 타 

에 지를 이용한 발 에 비해 렴하다는 경제성을 인식

시켜주거나 는 원 이 안 하다는 을 객 인 사실

에 근거한 정보를 제시해 으로써 원 에 한 국민들

의 주 인 심리  불안감을 감소시켜  수 있는 방안

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공  방송사와 연계하여 원 의 경제성과 안

성을 국민에게 소통하는 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컨  드라마의 배경을 한수

원에서 제공하거나 드라마의 소재를 원 의 경제성과 안

성과 련된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해, PPL(Product Placement)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품배치(PPL)란 고주

가 매증진이나 이미지 개선을 목 으로 화 속에 자

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삽입시키고 그에 한 가로 약

정된 을 화사에 지 하는 상호호혜 인 새로운 형

태의 고 커뮤니 이션을 말한다(코래드 고 사 , 

1996). 재에는 그 역이 확 되어, 화뿐만 아니라 드

라마, 연극, 고 등의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배치 략을 활용하여 한수원을 배경으로 드라마를 

제작지원한다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국민들에게 원

에 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으며, 원 에 한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원 에 한 경제성과 안정성에 한 인식

에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강조할 은 원 의 경제성이든 안 성이든 국민과 

소통시 핵심키워드는 진정성 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방

식과 략을 사용하든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은 방법과 

략은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래할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진정성 = 공감 = 상호소통의 공식을 

요한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 에 한 경제성과 안 성을 높이기 

한 장기 인 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  경

제성/안 성 체험을 통한 인식강화 략으로 명명할 수 

있다. 즉, 장기 으로는 원 의 경제성/안 성을 청소년 

세 에게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어린 청

소년 세 에 한 원 인식의 변화는 향후 원 의 안정성

에 한 갈등의 원천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이를 해 청소년 상 원  시설과 홍보  견학 

로그램 지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원 의 시설과 

홍보  견학 체험을 통해 원 에 한 친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험을 통한 원 의 친근성은 

타 에 지원을 이용한 발 에 비해 원 이 경제 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주입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높이” 수 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 원 이 

타 에 지에 비해 안 성이 높다는 을 청소년들이 이

해할 수 있는 수 에서( 컨 , 어려운 과학  용어 신 

실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상 인 용어나 사례 등

을 활용) 청소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소재거리를 발굴

(스토리텔링기법 활용)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인 인 아

닌 자연스러운 인식을 심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 방학  원 의 경제성/안 성 주제하의 캠 활

동 로그램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 단계 으

로 먼 , 한수원의 직원자녀 청소년 상 캠  로그램

을 이행한다. 다음으로  한수원의 인근지역주민 자녀 청

소년 상 캠  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러한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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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의 일반 청소년 상 캠  로그램으로 확  

수행을 통해 청소년기에 원 의 경제성과 안 성에 한 

인식을 심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청소년 상 “원 의 경제성/안 성” 주제에 

한 문 활동을 지속 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개하는 방

안도 있다. 이를 해 먼  청소년 상 원 의 경제성/

안 성 주제 짓기 회 개최  후원방안을 제안하다. 

한 청소년 상 원 의 경제성/안 성 주제 그림 그리

기 회 개최  후원방안도 제안한다. 더불어 청소년 

상 원 의 경제성/안 성 주제 기타 문 활동 지원( 컨

, 동아리활동 지원 등)방안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5.2 원전 신뢰성 인식강화 소통전략

원 의 국민 신뢰성 인식을 강화시키기 한 소통

략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 한다. 첫째는 원

의 방사성 폐기물(이하, 방폐물) 리 신뢰성을 향상시키

기 한 략과 둘째는 원 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한 략이다. 

5.2.1 원전의 방폐물 관리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원 의 방폐물 리에 한 국민 신뢰성을 향상시

키기 한 단기 인 소통 략을 제안하면, 첫째, 원  안

성 인식강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방안이다. 방폐물 

리의 안 성과 련된 객  사실(Fact)를 지속 으로 

국민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앞에서와 같이 외국의 사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방폐물 리가 잘 되어있는 선진

원 국가의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소통함으로써 

방폐물 리의 안 성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 

국내 원 의 방폐물 리 방안과 비교 제시하여 장단

을 모두 국민에게 알려주는 양방커뮤니 이션(Tow- 

way Communication) 략을 사용해야 한다. 특별히 고

려할 은 장 뿐만 아니라 단 이 있다면 단 까지도 

숨김없이 제시해 으로써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 방

안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둘째, 언론 노출 략을 통한 신뢰성 확보방안이다. 이

를 해 먼 , 기사형 고 게재를 통한 방폐품 리 안

성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사형 고

(advertorial)란 기사형식의 고로 고(advertising)와 

편집(editorial)을 합친 합성어이다. 애드버토리얼은 상품

이나 회사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이나 

상품을 간 인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일반 이다. 기

업 고(institutional advertising)와의 차이는 양쪽 모두 

논술 인 부분이 많다고 해도 기업 고는 확실하게 고

의 양식을 취하는 데 반해 애드버토리얼은 고의 형식

이 아닌 논설 혹은 기사형식을 취한다는데 있다. 애드버

토리얼은 그 내용이 결코 직 이거나 노골 으로 고

주를 선 하는 것이 아니다. 혹 고주의 사명이나 제품

명이 나온다 해도 다른 회사의 사명이나 제품명과 함께 

나온다든지 는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한 보조  수단

으로 나온다. 그리고 논술이나 기사내용은 체 으로 

고주의 산업에 도움이 되거나 계몽  역할을 하는 효과를 

기 한다(코래드 고 사 , 1996).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애드버토리얼의 효과를 원 안정성에 한 국

민 신뢰성 증진에 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원 안

성에 한 인식이 스며드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셋째, 한수원의 홍보담당자를 활용하여 지속 으로 언

론에 방폐물 리의 안 성과 련된 객  사실자료에 

한 기고기사를 게재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폐물 리

의 안 성에 한 국민  빈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기 인 국민 소통 략을 제안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민 홍보캠페인 개를 통한 신뢰성 확

보방안이다. 를 들면,  원 의 안 성과 더불어 방폐물 

리의 안 성을 입증하는 신뢰성있는 정보원(원자력 

공 과학자나 엔지니어, 원자력 안 원회, 환경단체 등)

을 활용한 국민 홍보캠페인을 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익 고 제작/실행을 통한 신뢰성 확보방안이

다. 공익 고란 일반 으로 정부나 자치단체, 기업, 공공

기 이 그 사회  기능과 책임을 명시하여 단순히 경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문제, 환경문제에 참여한다거

나 구체 으로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고를 말한다. 따

라서 이러한 공익목 의 공익 고를 제작하여 원 의 소

비자인 국민 소통 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원 의 

안 성과 방폐물 리의 안 성을 국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  안 성에 한 신뢰성 정보원(원자

력 공 과학자나 엔지니어, 원자력 안 원회, 환경단

체 등)을 활용한 공익 고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의 기회를 높임으로써 원  안 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



A Public Relations Policy Studies on Recovered Confidence of the People for a Nuclear Power Plant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93

안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5.2.2 원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먼 , 원  투명성을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한 단기  략은 제안하면, 첫째,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

성 확보방안이다. 국민의 “알 권리” 한도 내에서 최 한 

정보공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해 먼 ,  한수원 

홈페이지 내에 “정보공개 난” 구축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할 필요성이 있다.  를 들면,  홈페이지 담직원 배

치를 통해 Q & A 에 신속하게 응하여 의문 을 해소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신속성 = 공개성

(투명성) = 신뢰성” 공식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 가능한 범  내에서 원  운  모니터링 보

고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이러한 다

양한 측면의 자료공개를 통해 원 의 신뢰성인식이 제고

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원  투명성에 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

시키기 한 장기  략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활동을 통한 투명성확보방안이다. 이를 해 먼 , 

청소년, 학생, 일반국민, 인 주민 등 상으로 원 에 

한 실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학생 상 원  안정성과 신뢰성향상 공모

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를 들면, 학생 상 원

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홍보하는 공모  로그램을 수

행하는 방안이다. 한수원의 연수원 시설을 활용하여 배

틀게임 형식을 통해 원  공모 을 이벤트화 하여 국민

들의 심을 증 시킴으로서 국민들의 심을 높이고 그 

심을 원  안 성과 신뢰성을 얻는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5.3 한수원의 장기적 이미지 구축방안

한수원의 정  이미지를 구축하기 한 단기 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 , 한국수력원자력이 에 지

련 공기업･공사로 가장 먼  생각난다고 응답한 비 은 

10.3%로 한국가스공사와 유사한 수 이지만, 기업명 노

출 후인 보조인지도가 66.8%로 타기 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나타났다[17].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수원의 인지

도 상승 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수원의 정  이미지를 구축하기 한 장기 략

으로는 첫째, 기업윤리/철학을 통한 이미지 구축방안이

다. 한수원의 CSR(사회공헌활동)의 일 성 있는 활동 

개가 필요하다. 기존의 백화  나열식, 시혜자  입장의 

사회공헌활동에서 탈피하여,  장기  이미지 구축 략안 

마련 필요하다. 

장기  이미지 구축을 한 세부사항을 제안하면 먼

, 주요 컨셉(Main Concept)으로는 친환경 , 녹색성장 

공헌기업이미지이다. 한, 녹색에 지(Green Energy) 

생산기업이미지와 일치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속 으로 

개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국민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

는 친근함과 호감성을 갖는 기업으로 포지셔닝해야 해야 

한다. 이러한 앞에서 제안한 매체 략과 마  략은 

원자력 련기 들에게 국민 원자력 발 의 안 성 인

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에서 가치

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 은 기존의 2차 자료를 활용했다는 

이다. 최근의 원자력 발 에 한 국민 인식조사 자료

가 존재한다는 에서 어느 정도 시의성있는 자료라고 

단되지만, 국민의 인식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에서 

경험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

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원자력 발 의 안 에 한 국

민 불신감을 변화시키기 한 단기 /장기  매체 활용

략과 마 략의 실 가능성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문가들 상으로 본 연구

에서 제시된 다양한 략에 한 실 가능성을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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